
B4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현재 8 주 동안 집에서 있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이 저와 같으시면, 조금 실망 스러울 
것입니다. 이 모든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식료품 점에서, 저는 귤쥬스를 살려고 할때,  낯선 사람과 정확히 같은 순간에 귤 주스 
마지막 병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인과 저는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아니요, 당신이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동안, 바라보던 그녀의  남편이 
“가위 바위 보 “ 하라고, 우리에게 제안 했습니다. 가위 바위 보 한 결과, 제가 지었읍니다. 이 어려운 
시간의 한 가운데서, 재미있는 순간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이 원했던 주스 한 병과 같은 것을 탐색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반에는 항상 많은 주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있으며, 우리가 
겪고있는 것을 탐색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고, 몇 가지 관점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대중의 책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격리하는 것이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고, 문제와는 전혀 다른 극단적 인 반응이라고 생각할때가 있읍니다. 저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법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할 대중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평화를 가져오고,  문제의 일부가 아닌, 도시의 해결책의 일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격리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공 책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발 당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라고 사람들이 지시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관심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는 다른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읍니다. 이것이  제가 이 격리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어쩔때는, 저는 제  자신의 일을하고 싶고, 내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라는 부름을 
받았음을 상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하는 일 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기쁨으로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 할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스스로에게 결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로 명확 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제한의 해제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B4에는 제한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꿈꾸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과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재개를 단계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우리도 재개 단계를 밟고 준비를하고 싶습니다. 

제한 사항에 따라,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현재 B4 교회는 우리 도시와 지역에서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B4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일 때문에, 우리 도시 
전역에 가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저는이시기에 교회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교회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 소식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많은 다른 기회들을 계속 믿고,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시 대면 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